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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 도 시 점 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인천시, 북한 오물풍선 도발 등에 따른 비상대비
- 서해5도 출도 주민 수용·구호 훈련을 통한 구호 절차 숙달 -

- 주민대피시설 및 민방위 경보시설 확충 - 

인천시가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에 따라 접경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

소하고 주민 안전 확보를 위해, 비상대비 태세를 강화한다고 밝혔다.

시는 최근 북한의 위성항법장치(GPS) 전파 교란 및 오물 풍선 살포 등 

지속적인 안보 위협 속에서 ▲경보통제소 증원 근무 ▲유관기관(군·

경·소방 등) 비상연락망(핫라인) 가동을 통한 공조 체계 강화 ▲주민 

보호를 위한 초기대응반 운영 등 비상상황 대비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.

아울러, 실제 훈련을 통한 서해5도 주민의 구호 절차를 숙달하는 한

편, 주민 대피시설과 경보시설의 기능 개선으로 주민의 안전 확보 방

안을 확충할 예정이다.

인천시는 지난해 실시한‘서해5도 주민 출도 훈련’에 이어 올해 8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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에도‘서해5도 출도 주민 수용·구호 훈련’을 실시한다. 우발사태시, 

대피를 위해 출도한 서해5도 주민을 임시수용시설로 신속하게 이동·

수용하고, 구호 절차 및 방안을 숙달하는 유관기관 합동훈련을 진행

할 예정이다.

또한, 올해 상반기에 서해5도 대피시설에 긴급구호물품인 모포, 비상

식량을 추가로 비치했으며, 정부지원 주민대피시설 강화 13개소, 옹진 

40개소에 폐쇄회로(CC)TV 설치, 일부 취약 대피시설에 바닥난방 설치 

등 내부 환경정비를 강화했다.

올해는 주민들의 생존 보장 수단 강화를 위해 추가적으로 국·시비 

보조금 15억 원을 지원해 ▲대피시설 바닥난방 설치 ▲노후 위성전화기 

교체 ▲노후 경보시설을 교체 함으로써, 민방위 대피 및 경보시설을 

확충할 예정이다.

김성훈 시 시민안전본부장은“최근 북한의 위성항법장치(GPS) 전파 교

란에 이어 오물 풍선 살포가 이어지는 등 지속적인 도발에 따라 접경

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이 매우 극심해진 상황이다”며, 대비태세 확립

과 주민 안전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”고 말했다.


